
무슬림, 아랍계, 남아시아 출신, 유대인 및 
시크교도 뉴욕 시민 중 약 71%가 차별이 
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.*

신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!

8% 
고용주가 종교 생활을 하지 

못하도록 막은 사람의 비율*

19%
종교적인 의상을 입었다가 
지하철 플랫폼에서 떠밀린 
사람의 비율*

10% 
직장에서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무슬림 뉴욕 

시민의 비율*

19%
취업 시 차별을 경험한 남아시아 출신 
뉴욕 시민의 비율*

직장, 가정, 공공장소에서 차별, 편견, 학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718-722-3131 번이나  

NYC.gov/HumanRights 를 통해 NYC 인권 위원회에 신고하세요

 *2018년 6월 NYC 인권 위원회 설문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합니다

      @NYCCHR       NYC.gov/HumanRights Carmelyn P. Malalis, 위원/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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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돕겠습니다.

반달리즘의 피해를 본 유대인 
뉴욕 시민의 비율*

80%

취업 시 인종, 종교, 민족성 차별을 
경험한 비율*

1/6
35 세 이하 시크교도는 약 두 배 이상의 확률로 
폭언을 당합니다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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